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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25 (수) 09:00 배포 2024. 9. 25.(수) 08:30

578돌 한글날,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함께 지켜요!

- 한글 글자체디자인 환경변화에 발맞춰 산업계 목소리 청취(9.25) -
- 글자체디자인의 창작을 주제로 계원예술대학교 이용제 교수 발표회(세미나) 열려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5.(수) 14시 국립한글박물관(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담은 글자체디자인의 발굴·활용 및 

보호를 위해  ‘2024 특허청과 함께하는 글자체디자인 산업계 소통 발표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글자체디자인 】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글자꼴(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 한자 등)을 말하며, 디자인

보호법상 독자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글자체디자인 출원건수는 최근 5년간(’19년~’23년) 

연평균 16.5% 증가*하며 글자체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 ’19년 106건, ’20년 139건, ’21년 182건, ’22년 195건, ’23년 195건

 발표회(세미나)는 다가오는 578돌 한글날을 기념해 변화하는 글자체디자인 

제작·배포·사용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자체디자인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발표회(세미나)는 특허청 

디자인심사관과 글자체디자인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발표회(세미나)에서 특허청은 글자체디자인 산업계 및 학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글자체디자인 심사사례 및 출원동향을 소개한다. 이어 계원예술

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이용제 교수가 ‘글자체의 창작은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주제로 발표회(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는 글자체디자인의 창작과 도용, 

인공지능(AI)의 창작, 새로운 글자체디자인의 경향성을 짚어보고 디자인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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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회(세미나)에 이어 (사)한국폰트협회, (사)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폰트 

제작사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된다. 특허청은 간담회에서 

글자체디자인 출원·등록과정에 대한 의견과 침해발생 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글자체디자인 산업계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소통 발표회(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출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글자체디자인 산업계 소통 세미나 포스터 및 개요

   

담당 부서 상표디자인심사국 책임자 과  장 문창진 (042-481-5331)

디자인심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윤섭 (042-481-8353)

생활디자인심사과 책임자 과  장 김지맹 (042-481-5354)

담당자 주무관 신연우 (042-481-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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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글자체디자인 산업계 소통 세미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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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글자체디자인 산업계 소통 세미나 개요

 ㅇ (일 시) 2024년 9월 25일(수) 14:00~16:00
 ㅇ (장 소) 국립한글박물관 강의실(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9)
 ㅇ (참석자) 디자인 심사관 및 관심 있는 직원, (사)한국폰트협회, (사)한국

타이포그라피학회 등 

ㅇ (일 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5 · 글자체 디자인 출원동향 및 심사기준 안내 신연우 심사관

14:15 ~ 
15:15

· 글자체디자인 세미나
 ‘글자체의 창작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용제 교수
(계원예술대학교)

15:30 ~
16:00

· 글자체 산업계 간담회
  (사)한국폰트협회
  (사)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김지맹 과장


